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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tress among resort worker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99 resort workers in a province of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
tionnaires that were completed between November 16, 2017 and January 19, 2018.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tres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its sub-areas such as health responsibilities, physical activity, nutrition, 
spiritual growth,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tress management. Using the SPSS 23.0 program, descriptive sta-
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The mean 
score of the stress levels of resort workers was 2.3±0.98 out of a maximum score of 5.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gender, spiritual growth, and stress manage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the model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5%. Conclusion: Stress levels were considerably high in resort workers. 
This study suggests that nursing interventions are needed to reduce stress levels and enhance health promoting 
behavior, especially spiritual growth and stress management, at both a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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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리조트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상업, 문화, 숙박 등을 위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스키장, 골프장, 콘도, 놀

이시설, 수영장 등의 4계절형 시설들이 집적된 종합휴양지를 

말하며 도심으로부터 2~3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에 있고 자

연경관이 수려한 지형에 입지하는 특징이 있다(Seo, 2017). 우

리나라의 경우, 2017년 12월 31년을 기준으로 리조트 등의 휴

양 콘도미니엄 업체는 전국적으로 227개가 있으며 강원도(75

개), 제주(60개), 경기(17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스트레스라는 단어 속에는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스트레스 요인에는 신체적 외상이나 정신

적 타격을 남기는 일상 등이 있으며 스트레스 반응으로는 정서 

및 행동, 생리적 반응이 있다(Kang et al., 2016). Cranwell-

Ward와 Aiken (1995)는 스트레스에 대해 ‘생리적 변화를 초

래하는 외부적 혹은 자신이 스스로 부과한 압박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서비스업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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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7; 

Kim & Cha, 2014; Choi & Lee, 2012). 리조트는 서비스 산업

의 대표 분야로서 인적서비스의 질에 따라 고객이 인지하는 서

비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역할이 다른 무

엇보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서비스 현장에서 조직의 요구에 따

라 언제나 친절하게 고객응대를 해야 하며(Lee, 2017). 업무 고

유의 영역과 서비스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Kim & Cha, 2014).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과도한 업무량 및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도

시문화와의 단절, 활동영역의 단조로움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

레스를 경험한다(Choi & Lee, 2012). 리조트근로자들의 높은 

스트레스는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태도, 업무성과, 

서비스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스트

레스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속한 업무 환경 

및 특성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

하다.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20대 

초중반의 젊은 연령층의 근로자들이 임시직으로 근무하며 기

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들 수 있다. 20대 초중반

은 청소년기를 갓 지난 시기로 아직 또래들과 집단으로 어울리

려는 특성이 남아있는데, 리조트 내에서는 파티문화에 쉽게 노

출되어 근로자들도 또래들과 어울려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환경

에서 술, 담배 등 불건전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Warne, Sinadinovic, Berman, Källmén, & Vinberg, 2017).

건강증진행위란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 자아실현, 자기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건강

생활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행위이다(Walker, Schrist, & 

Pender, 1987). 건강증진행위에는 건강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내적 자원을 개발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

하는 것, 심리적, 신체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트레

스를 관리하는 것의 6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Walker & 

Hill-Polerecky, 1996).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

를 실천하는 것이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

다(Kim & Oh, 2017; Pender, N., Murdaugh, C., & Parsons, 

M.,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리조트근로자들의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강증진행위와 그 하위영

역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리조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는 직무만족, 이직

의도, 직무소진, 충성도, 감정고갈 등 관광산업분야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마약 및 알코올 남용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Warne, Sinadinovic, Berman, Källmén, & 

Vinberg, 2017), 스트레스 및 건강증진행위를 탐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

하는 것이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킨다는 연관성은 보고되어 

있으나 건강증진행위 중 어떤 영역이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최근 들어 기존의 리

조트에 건강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을 새롭게 추가하여 건강리

조트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리조트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시점

에서, 직간접적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조트근로

자들의 건강 행위를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조트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관리

를 위한 간호중재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간호중재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 관련 특

성,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증진행위 정

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

악한다.

 대상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리조트근로자의 건강증진생활양식을 조사하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K리조트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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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편의 표집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리조트에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연구목적에 

동의하며 참여를 서면으로 승낙한 근로자이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

출 하였을 때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예측요인 12개를 기

준으로 184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10%고려하여 총 204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건강증진생활양식과 스트레스설문

에 불성실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9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

며, 설문지의 내용은 스트레스, 건강증진생활양식, 일반적 특

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스트레스 측정도구

스트레스 측정은 Lee 등(2010)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

(Stress Questionnaire-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와 함께 나

타나는 증상, 즉 정서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스트

레스반응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 SRI), 스트레스지

각설문(Perceived Stress Questionnaire, PSQ), 인지적 스트

레스 반응 척도(Cognitive Stress Response Scale)의 3개 설문

에서 문항을 추출하고 예비조사, 요인분석을 걸쳐 5개의 요인

으로 정리하고 최종 9문항을 선정하여 개발한 단축형 스트레

스 도구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웬만

큼 그렇다’ 3점, ‘상당히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5점의 척

도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9점에서 45점까지이다. 점수

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2)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

건강증진행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Walker, Sechrist와 Pender 

(1996)가 개발한 ‘건강증진생활양식 프로파일 II (Health Pro-

moting Lifestyle II, HPLP II)’를 Yun과 Kim (1999)이 한국어

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HPLP II는 6개영역

에 걸쳐서 총 52문항으로 건강책임(9문항), 운동(8문항), 영양

(9문항), 영적성장(9문항), 대인관계(9문항), 스트레스관리(8

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증진행위 이행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n과 

Kim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이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이 도구가 많은 문항수 때문에 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요인 분석

을 시행하였다. 문항과 전체 도구 간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을 제

거하고 Cronbach’s ⍺는 .7 이상, 요인적재랑 0.6 이상의 항목들

만 남기어 33개 문항으로 정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건강책임(7문항), 신체활동(7문항), 영양(3문항), 

영적성장(5문항), 대인관계(6문항), 스트레스관리(5문항)이었

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하위영역의 건강책임은 .88, 신체적 활동은 .88, 영양은 .73, 영적

성장은 .89, 대인관계는 .88, 스트레스 관리는 .82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참여자 특성을 고려

하여 연구주제에 부합하도록 연구자가 수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에 걸쳐 총 18문항으로 인구사회학적 특

성으로는 나이, 성별, 학력, 거주형태, 결혼 상태, 종교, 경제수

준의 7문항, 직업 관련 특성으로는 근무경력, 고용형태, 근무형

태, 소속, 직급의 5문항, 건강 관련 특성으로는 키와 몸무게, 질

병 종류, 흡연 유무, 음주 유무, 건강검진 유무의 6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자료

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사전에 리조트 총지배인에게 

먼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을 설명하여 설문 조사에 대한 허

락을 얻었으며 이후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참여 가능

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하였다. 응답의 비밀보장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연구만을 위해

서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였고, 

대상자가 설문지를 읽고 응답한 후 바로 봉투에 설문지를 넣은 

후 밀봉된 상태로 회수하였다. 설문 종료 시에는 참여자에게 

응답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모

든 절차는 소속기관 생명윤리 위원회의(SNU-17-09-002) 승인

을 받아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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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리조트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증진생활양식, 스트

레스를 서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리조트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생활양식, 

스트레스는 t-test, 분산분석,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증진생활양식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와 건

강증진생활양식 하위영역의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49.0%, 여성

이 51.0%였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70±11.54세로 25세 

이하가 전체의 59.7%를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53.8%로 나타났다. 미혼자가 전체의 77.6%에 해당하는 152명

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61.4%였으며 스스로 

느끼는 경제수준은 상, 중, 하 중에 중이 76.7%로 가장 많았다.

직무 관련 특성 중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59.8%, 정규직이 

40.2%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1년 이하가 58.4%로 가장 많

았다. 근무형태는 현장직이 77.4%로 사무직보다 많았고, 소속

은 환경조경,스키팀이 38.5%, 리조트팀이 32.3%, 힐링과 스파

팀이 15.1%, 인프라팀이 6.3%, 관리팀이 4.7%, 기타가 3.1%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분류로는 기타(계절직 강사, 아르바이

트 등)이 44.2%, 주임, 사원급이 42%를 차지하였다. 

건강 관련 특성 중 비만도가 정상인 경우가 58.1%, 과체중인 

경우가 17.7%, 비만인경우가 16.7%, 저체중인 경우가 7.5%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하는 경우가 33.4%, 음주하는 경우가 64.7 

%를 차지했으며 최근 2년 안에 건강검진을 안한 경우가 54.0%

로 건강검진을 한 경우보다 많았다. 현재 질병이 없다고 응답

한 대상자는 75.9%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는 최소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평균이 3.4± 

0.52점이며, 하위 영역은 대인관계, 영적성장, 신체활동, 건강

책임, 스트레스관리, 영양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평균은 

2.3±0.98이며 하위영역은 우울, 긴장, 시달림, 분노, 공격의 감

정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스 정도는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t=-4.12, p<.001). 근무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대상

자는 근무경력이 1년 이하인 대상자에서 보다 유의하게 스트

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F=3.04, p=.019)(Table 3).

4. 건강증진행위 및 그 하위 영역과 스트레스의 상관

관계

스트레스는 건강증진행위 총점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r=-.48, p<.001).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 각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건강책임 영역(r=-.16, 

p=.028), 신체활동 영역(r=-.26, p<.001), 영양 영역(r=-.25, 

p<.001), 영적성장 영역(r=-.53, p<.001), 대인관계 영역(r= 

-.28, p<.001), 스트레스 관리 영역(r=-.52, p<.001)로 모두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계수

의 유의확률이 .05 미만인 변수는 모형에 진입시키고, 모형 내

에서 유의확률이 .10보다 큰 변수는 제거하기를 반복하면서 최

종모형을 결정하는 단계선택법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일

반적 특성 중 스트레스에 차이를 보인 성별, 근무경력과 각 건

강증진행위 하위영역을 예측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및 건강증진행위의 하위영역 중 영적 성장, 스트레스관리였으

며,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로 살펴본 모형의 설명력은 35%

로 나타났다(F=36.50, p<.001)(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증진행위의 정

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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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Job-related Factors, and Health-related Factor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n=198) Male
Female

 98 (49.0)
100 (51.0)

Age (n=196) ≤25
26~39
30~39
40~49
≥50

115 (59.7)
 23 (11.7)
 28 (14.3)
14 (7.1)
16 (8.2)

28.70±11.54

Education level (n=195) ≤High school
≥College

 90 (46.2)
105 (53.8)

Marital status (n=196) Yes
No
Etc

 41 (20.9)
152 (77.6)
 3 (1.5)

Religion (n=192) Yes
No

 74 (38.6)
118 (61.4)

Perceived economic status (n=189) Upper
Middle
Lower

 9 (4.8)
145 (76.7)
 35 (18.5)

Job-related 
factors

Job category (n=189) Temporary
Permanent

113 (59.8)
 76 (40.2)

Years of employment (n=166) ＜1
1~＜2
2~＜5
5~＜10
≥10

 97 (58.4)
 19 (11.4)
 20 (12.0)
 17 (10.2)
13 (7.8)

2.66±4.4

Working place (n=186) Field
Office

144 (77.4)
 42 (22.6)

Department (n=192) Management
Environmental landscaping, ski
Resort
Healing, spa
Infrastructure
Etc

 9 (4.7)
 74 (38.5)
 62 (32.3)
 29 (15.1)
12 (6.3)
 6 (3.1)

Job class (n=181) Staff (part time)
Staff (full time)
Assistant manager
≥Manager

 80 (44.2)
 76 (42.0)
10 (5.5)
15 (8.3)

Health-related 
factors

Body mass index (n=186)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14 (7.5)
108 (58.1)
 33 (17.7)
 31 (16.7)

22.30±2.90

Smoking (n=198) Yes
No

 66 (33.4)
132 (66.6)

Drinking (n=198) Yes
No

128 (64.7)
 70 (35.3)

Check-up within 2 years (n=198) Yes
No

 89 (44.9)
107 (54.0)

Disease (n=195) Yes
No

 47 (24.1)
148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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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s for HPLP Ⅱ, Stress of Participants
(N=199)

Variables Item Range M±SD

Stress 
Harrassment
Tension
Anger
Aggression
Depression

 9
 2
 2
 2
 1
 2

1~5
1~5
1~5
1~5
1~5
1~5

2.3±0.98
2.3±1.03
2.5±1.13
2.1±1.11
1.8±1.15
2.5±1.20

HPLP II†

Health responsibility
Physical activity
Nutrition
Spiritual growth
Interpersonal relations
Stress management

33
 7
 7
 3
 5
 6
 5

2~5
1.25~5
1.25~5
1.25~5
1.25~5
1.25~5
1.25~5

3.4±0.52
3.2±0.74
3.4±0.83
2.9±0.81
3.8±0.74
3.9±0.61
3.1±0.74

HPLP=health promoting lifestyle. 

는 요인을 확인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리조트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남녀의 비율이 각각 

49%, 51%인데, 이 중 흡연율은 33.3%, 음주율은 64.6%로, 남녀

의 비율이 각각 26.1, 73.9%인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Jung

과 Kim (2017)의 연구에서 흡연율이 5.5%, 음주율이 44.9%였

고, 남녀의 비율이 각각 64.6%, 36.4%인 호텔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Lee와 Kim (2017)의 연구에서 흡연율이 15.8%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리조트근로자들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상당히 높

은 수준이다. 흡연과 음주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흔히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해소법으

로 흡연과 음주를 택하고 이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

게 된다. 리조트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휴양을 즐기러온 고객들을 상대해야 함으로 환경적으

로도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흡연과 음주를 쉽게 택할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따라서 리조트근로자들로 하여금 흡연과 음주가 

아닌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소개 해주어 흡연과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신체, 정신적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리조트근로자들의 스트레스 문항평균 점수는 

2.3이었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45점 만점의 원점수로 환산하면 20.7에 해당한다. Lee 등

(2018)의 연구에서 37명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

으로 했을 때 평균점수가 19.1이었고, 38명의 건설현장에서 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점수가 18.4였으며 125명

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점수

가 20.6이었다. 본 도구 개발 당시에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우리나라 인구분포비율에 맞추어 400명을 선정하여 조

사를 했을 때 상위 삼분위 일에 해당하는 점수인 23점 이상을 

고 스트레스 군으로 분류하였던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장직, 사

무직 등 어떤 업무 형태에 속해 있든 서비스업을 겸해야 하는 

리조트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평균 점수인 20.7은 고 스트레스 

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무직을 포함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이다. 본 스트레스 도구

는 스트레스와 함께 나타나는 정서반응을 주로 살펴볼 수 있었

는데, 해당 항목과 그 영역을 보면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쌓이

는 느낌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다고 느껴진다.’의 

시달림(harrassment), ‘화가 난다.’, ‘신경이 날카롭다.’의 분노

(anger), ‘무언가를 부수고 싶다.’의 공격(aggression)에 비해 

‘정신적으로 지친다.’, ‘긴장을 풀기 어렵다.’의 긴장(tension)

과’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의 우울(depression)의 평균

점수가 2.5점으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리조트 또한 다른 조

직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있고 다른 리조트와

의 경쟁관계에서 늘 긴장하며 일해야 하며, 업무 과다와 고립

된 생활로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긴장감과 우울감과 같이 리조트근로자 들이 주로 겪는 정서반

응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리조트근로자들의 건강증진행위 평균점수는 5

점 만점에 3.4이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 비교를 위해 4

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7점이다. 이는 같은 도구(HPLP II)로 

건강증진행위를 측정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소방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 Kim 등(2013)의 연구에서 2.8점, 초등 교사를 대상

으로 한 Jung과 Kim (2017)의 연구에서 2.7점, 택시운전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Suh 등(2017)의 연구에서 2.7점과 비슷한 수

준이다. 리조트근로자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는 중간보

다 높은 수준으로 이는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리조트가 고객들의 몸과 마음건강까지 관리하는 건강리조트

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에 리조

트근로자들의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한편, 리조트근로자들의 건강증진행위의 하위 영역 중에서

는 영양과 스트레스관리영역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다른 집

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책임영역이 가장 낮았던 것

(Jung & Kim, 2017; Hong, 2017)과 상이한 결과이다. 수정된 

도구에서 영양영역은 매일 소량의 과일 섭취 하는 것과 당분과 

지방이 적은 음식을 먹는 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

대상자가 근무하는 리조트의 경우, 사내식당에서 휴일에도 매 

끼니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루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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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Job-related Factors, and Health-related Factors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ess

M±SD t or F (p)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n=198) Male
Female

2.0±0.95
2.6±0.92

-4.12
(＜.001)

Age (n=196) ≤25
26~39
30~39
40~49
≥50

2.3±0.94
2.7±1.25
2.2±0.93
2.1±0.96
2.0±0.73

1.75
(.140)

Education level (n=195) ≤High school
≥College

2.3±1.00
2.3±0.94

-0.41
(.684)

Marital status (n=196) Yes
No
Etc

2.2±0.93
2.3±0.99
2.6±0.56

0.35
(.703)

Religion (n=192) Yes
No

2.4±0.98
2.2±0.97

1.17
(.243)

Perceived economic status (n=189) Upper
Middle
Lower

2.6±1.34
2.2±0.96
2.4±0.99

1.03
(.359)

Job-related 
factors

Job category (n=189) Temporary
Permanent

2.2±0.91
2.5±1.06

-1.59
(.113)

Years of employment (n=166) ＜1a

1~＜2
2~＜5b

5~＜10
≥10

2.1±0.94
2.5±0.92
2.9±1.14
2.4±1.01
2.1±0.62

3.04
(.019)
a＜b

Working place (n=186) Field
Office

2.3±1.00
2.4±0.93

-0.44
(.663)

Department (n=192) Management
Environmental landscaping, ski
Resort
Healing, spa
Infrastructure
Etc

2.5±1.04
2.3±0.98
2.6±1.02
1.9±0.61
2.2±1.29
2.4±0.98

2.09
(.069)

Job class (n=181) Staff (part time)
Staff (full time)
Assistant manager
≥Manager

2.2±0.90
2.4±1.04
2.8±1.00
2.1±0.84

1.57
(.198)

Health-related 
factors

Body mass index (n=186)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2.3±1.10
2.4±0.96
2.2±0.87
2.0±1.06

1.24
(.298)

Smoking (n=198) Yes
No

2.4±1.08
2.3±0.94

-0.78
(.432)

Drinking (n=198) Yes
No

2.3±0.95
2.4±1.08

1.00
(.318)

Check-up (n=198) Yes
No

2.3±0.97
2.3±0.99

-0.54
(.589)

Disease (n=195) Yes
No

2.3±0.99
2.3±0.98

-0.06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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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Stress, HPLPII (N=199)

Variables
Stress HPLP II

Health 
responsibility

Physical 
activity

Nutrition
Spiritual 
growth

Interpersonal 
relations

Stress 
management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Stress 1

HPLP II -.48 (＜.001) 1

Health responsibility -.16 (.028) .65 (＜.001) 1

Physical activity -.26 (＜.001) .75 (＜.001) .40 (＜.001) 1

Nutrition -.25 (＜.001) .65 (＜.001) .35 (＜.001) .33 (＜.001) 1

Spiritual growth -.53 (＜.001) .79 (＜.001) .32 (＜.001) .53 (＜.001) .37 (＜.001) 1

Interpersonal relations -.28 (＜.001) .57 (＜.001) .20 (.004) .36 (＜.001) .15 (.040) .49 (＜.001) 1

Stress management -.52 (＜.001) .76 (＜.001) .39 (＜.001) .44 (＜.001) .44 (＜.001) .57 (＜.001) .33 (＜.001) 1

HPLP=health promoting lifestyle.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tress of Participants

Variables
Stress

B SE β t (p)

(Constant) 4.92 0.33  14.98 (＜.001)

Gender 0.29 0.12 .15 2.54 (.012)

Spiritual growth -0.42 0.09 -.32  -4.59 (＜.001)

Stress management -0.39 0.09 -.30  -4.20 (＜.001)

Adj. R2=.35, F=36.50, p＜.001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단에 있어서 건강한 재료로 6대영양

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립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가족과 떨어져 생활

하는 경우가 많은 리조트근로자들이 식사 선택 등의 문제로 식

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갓 성인기에 접어든 20대 초반의 근로자가 절반 이상

(59.7%)으로, 근로자 연령대의 특성을 반영한 식 태도에 대한 

추가 연구 및 식생활 개선할 수 있는 영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

다. 스트레스관리영역의 평균 점수가 낮은 것은 리조트근로자

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를 효과

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중재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서는 성별 및 근무경력

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는

데 이는 도구개발 당시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Lee et al., 2010). 근무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2년 이하 

또는 5년 이상의 근로자보다 2년에서 5년 사이의 근로자들이 

업무로 인한 부담감이 높고 업무과다로 인해 개인적 시간이 부

족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적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회사차원에서 이들에게 중점을 

둔 휴식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정규

직과 비정규직에서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Choo (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바

로, 기존의 연구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가 동일한 기업 근

로자임을 인지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

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 및 그 하위영역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건강증진행위의 모든 하위영역과 스

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18

세 이상의 만성 이식 편대 숙주병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영적성장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Lynch 

Kelly, Lyon, Periera, Garvan, & Wingard, 201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양,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와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던 것(Han, 2015)과 다

른 결과이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 및 스트레스를 측정하



Vol. 27 No. 2, 2018 107

리조트근로자의 건강증진행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는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움직임, 

대인관계 등의 활동영역에 제한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였고, 후자는 건강이 양호하고 또래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스

스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 자유로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다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리조트근로자의 경우에

는 선행연구에 비해 대상자의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하고 서비

스업의 특성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고, 높은 스트레스는 건강

증진행위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같은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특성이 다른 

대상자들을 측정해보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스트레스에서 나타나는 정서반응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을 비롯해 건강증진행위의 

하위 영역 중 영적성장과 스트레스관리영역이었다. 이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과 영양, 신체활동, 

건강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

고 있는가 하는 영적성장과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평소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스

트레스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 영역이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요인임에

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리

조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취약한 원인에 대

해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의 주요문제이며 업

무성과와 이직률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 관리 및 영적성장 영역의 강화가 스트레스 감소에 가

장 도움이 되므로 리조트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수면, 이

완, 명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일과 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돕는 회사 차원의 사원 복지 프로그램 또는 평소 리조트 

내에 상주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주

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산업장 간호

사는 회사 내 건강관리자로서, 이와 같은 점을 염두 하여 근로

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증진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수준

을 파악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바람직한 건

강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리조트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근로의욕이 상

승되며, 고객을 향한 서비스품질과 기업운영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정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연구결과 리조트근로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성별, 영적성장, 스트레스 관리로 나타났으며 

리조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재 전략은 이를 중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리조트근로자들은 생활환경으로 인

해 불건전한 건강생활습관에 익숙해지기 쉬우며 근무특성상 

서비스업에 종사하다보니 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

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리조트근로자들에서의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리조트근로

자들의 스트레스에 위험을 미치는 요인을 6가지 신체적, 정신

적 건강증진행위에서 밝혔으며 이를 통해 리조트근로자들에

게 보다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시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리조트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리조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으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건강증진행위

로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리조트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다 변인을 추가하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 심층적인 추가 연구를 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고립된 곳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회사차원에서 스트레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며, 적절한 이완 및 긍정

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리조트 

자체의 환경을 이용하여 숲 치유와 같은 respite 프로그램을 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온 여성 및 2년~5년 

사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중점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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